
口 국어의 지역 방언 (4) 

천남 방언의 특징과 그 연쿠 

李 敎 柱
(천 남대 교수， 국어 학) 

I. 말 머 리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냐의 국어가 지역에 따라 음운·어휘 ·문법 둥에 

다름이 있올 해 그 다릎에 의하여 분단되는 지역에 있어서의 언어 체계 

천체를 방언이라고 한다. 그러으로 어느 냐라든 현살적A로 사용되는 모 

든 국어는 만드시 어느 방언에 속하게 마련이다. 서울 지역에서 행하여지 

는 국어는 서울 방언이며， 천남 지역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언어 체계 천체 

는 全南方言이라고 일컨는다. 

한 지역의 방언 중에는 결코 공통어와 다른 요소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 

냐고 통얼한 요소도 있음을 천제로 한다. 그러나， 그 차이는 주로 음운， 

어휘， 문법 퉁에서 나타냐는데， 특히 어휘에 있어서 공통어에 존재하지 

않는 방언 특유의 어휘를 理言이라 하고， 음운상의 특칭에 따른 어형을 

밟語라고 칭하는 일이 있다. 흑자는 이것만을 방언이라 생각하기 쉽고， 

더쿠나 비하하는 경향마저 없지 않은데 이는 잘뭇이다. 이들도 엄연히 국 

어 내부의 언어 체계에 속하는 름語財이기 혜문이다. 오히려 우리말올 아 

끼고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가기 위해서도 지역마다의 방언을 본격척A로 

캐내어 연구 계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뭇에서 본고에서는 한정펀 지연을 할애하여 지금까지의 천남 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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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연구 동향을 돌이 켜 보고， 소지 역 방언권과 약간의 방언의 특정 올 개 

판하여 보고자 한다. 

n. 전남 방언의 조사와 연구 동향 

우리 냐라의 천지역 방언 연구가 그러하였듯이 전남 방언에 대한 죠사， 

연구도 일본인 학자 小장進ZfS-Cl882-1944)에 의하여 시작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 다. 그는 1911 년에 내 한하여 1933 년에 출국하기 까지 24 년간 열성 

적￡로 천국 각 지방의 방언을 조사， 수접하고 이를 자료로 논문을 발표 

하키 시작한 데서 국어 방언학의 기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다. 그의 조사 연쿠의 결정은 1944 년에 東京에서 출간된〈朝 

蘇語方言@陽究)C상 자료펀， 하 연쿠펀)에 정약되어 있다. 이에 앞서 1919 

년에 〈朝蘇敎育陽究會雜誌〉에 「全羅南道方言」이 라는 글을 실은 바 있고， 

1924 년에 는 〈南部朝蘇0方言〉이 라는 단챙본이 간행된 바 있다. 음운， 어 

휘를 각각 1 펀씌A로 하였는데， 천라 남도의 경우 광주를 비 롯하여 17 개 

치역을 조사한 것A로 천남 방언 연쿠의 효시이다. 

그 다음의 엽척도 역시 일본 학자안 河野六郞에게 자리를 빼앗겼다. 그 

의 〈朝蘇方言學試政) (1 945)가 그것이다. 물론 이들은 초기의 엽적이므로 

功過카 없지는 않A냐 국어 방언학사에 너무도 당당한 자리를 차지한 것 

이 사실이다. 

우리 나라 학자에 의한 최초의 방언 수정은 최 현배 〈시골말캐기장책 >09 

46) , 石富明 〈濟州島方言集)(1947) ， T泰鎭 〈朝蘇古語方言離典) 0948) 이 

1950 년 이 천에 나온 단행 본의 천부요， 崔觀根(1958) 이 개 설서 로서 최 초 

의 저술이다. 

천남의 개별 지역 방언 어휘 조사로는 이 강수(1936) ， 천 영희 (1 938) 에 

이어 丁益燮(1958)의 보고가 1960 년까지의 천부이다. 1960 년 이후 현재 

까지 어휘를 조사 수록한 단행본A로는 崔歸根(1962) ， 李敎柱0978 a) 에 

불과하고， 천국 방언을 대상￡로 ‘한 金亨奎(1974)와 崔廳根(1978)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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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방언의 자료를 접할 수 있다. 

그러면 각종 연구지에 발표된 논품의 실태는 어떠한가. 타지역의 망언 

연쿠와 마찬가지로 1960 년대 로부터 기 술언어 학의 방볍 론을 원용하여 공 

시적 연구가 부분척A로 행하여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부붐의 내용 

은 과거의 小씀이나 河野가 주로 관성의 주제로 내건 훈민정음의 실음자 

(r~J ， r6J 둥)라든가 [bJ , [gJ 둥의 소위 중간자음 또는 복모음， 우개 

음화 동의 변화 실태를 방언올 통하여 실증하는 데에 치중하였다. 물론 

이와 같운 전통적 방언 연구는 국어의 사적음운론이나 어휘사에 커여한 공 

이 있었음응 물론이다. 문헌에 남아 있지 않은 다수의 어휘들울 방언이 

보충해 줄 수 있었고， 이미 정음￡로 정착펀 어형의 천기형을 추정하는 

근거로서도 이바지하였커 혜문이다. 그러나， 한펀A로는 구조척 관계의 

고려가 없이 개별척안 요소의 직접척안 대응 관계에만 주의를 집중한 점 

이 홈￡로 지척될 것이다. 

그렇지만 어느 시기의 학문이든 그혜만의 추이가 있고， 단먼에 이상적 

안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띤 모두 그 나릎대로의 가치를 안정 

해 야 할 것 이 다. 金次뀔(1969) ， 徐州烈(1964) ， 李敎柱(1965， 1966， 1969) ，

洪淳繹 · 李敎柱(1965)가 1960 년대에 나온 논문들이다. 

1960 년대말 무렵부터 천통적 방연 연극L에서 벗어나려는 일단의 몸부림 

을 구조망언학이라는 방법론의 모색에서 찾을 수 있다. 구조방언학은 처 

음 미국의 u. Weinreich (1 954)에서 제안펀 것인데， 국내에서는 주로 金

芳漢(1968)과 李秉根(969)에 의하여 소개된 바 있다. 얻어 란 본질척으로 

내척 상호 의존 판계의 자율척안 實tE體， 즉 쿠조라는 관점에서 볼 혜 방 

언 연쿠에 있어서도 쿠조적안 체계를 중시함은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1970 년대에 발표된 수현의 논문에서 그러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가 

령 과거에 음운 변화를 다룰 혜 순음하에서의 r ~ J가 이른바 서남 방언을 

포함한 남부 방언에서 「오」로 원순모음화한 사질을 예시하여 왔다. 중부 

방언에 서 는 「으」에 국한되 었음에 반하여 (을<물， 플<풀 동)， 남부 방언 

에서는 ‘폴<폴(賢) , 흙다<붉다(淸)’에서처럼 r <? >~J의 현상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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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두 방언간에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金完鎭(1975: 3)은 

문제의 원순모음화를 겪올 혜 중부 방언에서는 이마 「잉」가 소질된 다음임 

에 반하여， 납부 방언에서는 원순모음화가 얼어날 때 아직도 r<:?J가 건재 

해 있었던 것A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과거에 개 1혈적 요소의 변천 

만을 기술한 태도와는 달라진 논거라고 할 것이다. 

또한 1970 년대에는 생성음운론CGenerative Phonology)의 판정올 부분 

적우로 방언 연구에 도업해 보려는 시도도 눈에 띈다. 어쨌든 천통척 기 

술 방법을 포함하여 야 시기에 천남 방언만을 주제로 한 연구 엽척은 영 

성하기 짝이 없A나， 서남 방언의 하나라는 점에서 확대해 본다연 다음악 

논저들을 들 수 있다. 

金完鎭(1 975) ， 金重鎭(1976) ， 金海lECI977) , 金亨奎(1975) ， 柳在泳(19

71), 李敎柱0978 a, b) , 李秉根(971) ， 李￡宰(1977) ， 李翊燮0970， 1972) ，

林敬淳(1976) ， 田光鉉(1976， 1977) ， 崔泰榮(1973， 1978) ， 崔麗根(1976) ， 洪

淳繹(1977) ， 洪允杓(1978) 둥.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할 것윤 대개가 음운 • 어휘 (형태)론에 관련된 것A 

로 통사론에 대한 조사 • 연구가 부진하였다는 점이다. 어느 면에서 언어 

수행의 주요 단위가 文(sentence)이라고 할 혜 어느 방언의 통사 구초의 

특징올 밝혀 이를 지배하는 일련의 규칙들올 체계화하는 작엽은 현대 언 

어학의 큰 조류이기도 하다. 

그런데 , 1980 년에 들어 서 연서 부터 이 분야의 연쿠가 선을 보이 고 있음 

은 반가운 일로서 앞A로의 착실한 연구가 기대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나 

온 논저만을 열거하여 둔다. 

奇世官(1981)， 金雄培(1981 ， 1983, 1984, 1985) , 金熙秀 • 徐尙俊(1984) ， 朴

炯禮(1983) ， 徐尙俊(1984)" 徐州烈(1980) ， 李基甲 (1982 a, b, 1983, 1984 

a, b, 1986) , 李￡宰(1980) ， 이해준(1984) ， 崔옳承(1986) , 崔泰榮(1983)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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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천남 방언의 하위 방언권 품제 

천라 남도는 현재 서 북오로는 잔라 북도와， 통남A로는 경 상 남도와， 남 

쪽으로는 다도해를 건너 제주도와 도계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 小

장進平이 천라 남북도 지역(당시 무주， 금산 제외)올 포괄하여 천라도 망 

언이라 칭하고， 혹은河野六郞이 西南方言이라 칭한구획흔올 지금도 답습 

하는 일이 없지 않다. 그렌데， 천남북의 두 방언간에는 물론 공통점이 많 

응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요소연에서 상당한 차이가 안정되묘로 연밀한 

방언의 특징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대단위로 나누는 방식을 지양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小흥은 경상도·천라도 방언의 경계를 慶南의 납해， 하동， 함 

양， 거창과 천라 남북도의 여수， 순천， 남원， 창수， 무주의 비교 지점을 

통하여 선올 그었다. 

사실 방언의 경계선은 꽤 넓은 퉁어지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혜 

푼에 방언 사이에 영확한 경계를 긋커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점이 안위 

척인 행정 구역의 설정과는 다른 점이다. 

慶南과 全南은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갈라져 있다. 역사상 이 강은 신 

라와 백제의 국경 쿠실도 하였먼 사실에 비추어 상호 왕래에 장백이 되었 

을 것이다. 게다가 천남 광양군에는 백운산(1， 218 m) 이 남북A로 종주하 

고 있다. 백 운산파 성진강 사이에 律上 • 律月의 두 연이 있는데 행정 구 

역은 비록 광양군에 속해 있으나 언어척 특징은 경상도 망언의 첨식을 받 

아 독특한 양상올 보여 준다.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등지에 나타나는 

경상도 방엔의 첨투도 지리척 요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묘로 천남 지역의 언어 요소는 결코 통절척안 것이 아니요， 자세히 

판찰하여 보면 상이한 방언적 특징이 발견펀다. 그리하여 필자(1978a : 

190)는 장정적으로 천남의 소지역， 즉 하위 방언권을 다음의 3 지구로 냐 

누어 본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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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역:광산l 당양， 곡성， 화순， 나주， 장성， 함평， 영 광， 우안， 신안 

B지역 : 보성 ， 장홍， 캉진， 해냥， 완도， 진도. (흑산도) 

C지역 : 구례， 광양， 여천， 승주， 고홍. (거운도) 

A는 전남의 서북 지역으로 노령 산맥을 분계선￡로 천북 방언권과 매량 

하며， c는 백운산과 섬진강올 ，분계선A로 하여 경상도 앙언의 개신파얘 

영향을 엽은 동남부 지역의 방언권을 상칭한 것이다. 그러고 B는 타저역 

방언의 영향을 벌 받은 중부 치역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러 이기강(1986)은 천라 남도를 분화하는동어선 가운데 주펀 방 

향을 남북파 동서의 두 카지로 보았다. 남북방향의 퉁어선은 전남 지역을 

통부와 서부로 양분하는 것으로서 그 언어적 특칭은 @ 모음 체계，~ 유 

성자음의 탈락과 약화，@ 체언의 음절말 자음의 단순화，@ 정미사의 첨 

가 퉁이라하였다. 한펀 납부와 북부로 나누는 퉁어선은 특히 옛말의 rQJ 

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물론 충분한 픈거가 있는 것으로 생 

각되지만， 역시 하위 망언권의 품제는 앞으로도 더욱 조사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다. 

N. 천남 방언의 특정 

서두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방언의 특징은 음운， 어휘， 문법상의 요소 

에서 냐타난다.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 양상에 대하여 칸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음운론척 양상 

방언의 음운도 모음， 자음 둥의 분할음소와 운율적 자질이 포함되는 것 

이지만 본고에서는 천자에 한하기로 하겠다. 

1) 오음 체계와 변이 

먼저 기본 단모음응 소위 표준어와 견주어 큰 차이가 없는 펀이다. 다 

만 표준어에 있어서는 /뀌/: /BI가 변별적임에 반하여 전납 방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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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개 /E/로 중화된다. 즉 표준어에서는 /1 : 꺼 : B /가 각각 간극의 고· 
중·저에 의하여 계단대렵을 이분 것안데， 이 방언에서는 /꺼/가 /1/의 

성역을 향하여 가까이 이통한 결과 /꺼/음올 가진 낱말의 대부분이 /1/ 

로 변이되는 것이 특정이다(셋→섯， 버l 다→바다 퉁). 이어l 짜라 /꺼/와 

JB/의 음성 간극이 너무 넓어지게 되으로 /B/도 /꺼/의 위치로 이통 상 

승합￡로써 거리의 균형올 취하게 되어 두 음은 /E/로 선별할 만하다. 

그런데 특기할 것은 전남의 통부에 속한 광양， 쿠례 방언에서는 /꺼 / : 

JV가 1 변벨척이어서 ‘게 : 개， 네것 : 내것’파 같이 최소 대렵어를 이룬다 

는 사살이다. 이 모음에 관한 한 천냥 방언은 통 • 서부간에 소지역 망언 

권융 언정할 수 있다. 

다음 이중모음은 어혀한가. 후술하겠지만 이중모음은 단모음화의 경향 

이 성하여 표준어에 비하여 그 수가 감소된다. 결론만 보이연 y-계에 속 

한 /yE, ya, yu, ya, yo/와 w-계 에 속한 /wa, wa/ 동 7 개 의 상송이 중 

요옴만이 안정펀다고 본다. 

그러 면 모음의 변。lC교체) 양상은 어 혀 한가. /1 /→/T/C호미 →호우， 조 

키 →조쿠)， /T/→/l/C가루→가리 , 고추→교치 ), /T/→/..l.-/C메 추리 →매 

초리)， /..l.-/→/T/C손톱→손룹)과 같은 흔한 교체를 제외하면 대체로 후 

성모음의 천설모음화 경향이 우세하다. 

(1) 단모음의 교체 

@ 꺼→ 1 C보기 생략) 

Cî)-• 1 : 이 예는 주로 /λ . :;t.. • 5:./퉁 천설성 자음 밑에서 순행등화 

하는 경향올 보안다. ‘머슴→머섭， 가슴→가상， 즐겁다→질첩다， 측량→ 

칙량’ 둥과 같은 예가 그것안데， ‘윷다>짖다’ 처럼 국어사에서도 얼마든 

지찾을수있는예이다. 

@ l-• B : 이것은 /1/가 선행하치 않는 한 개의 형태소 내부에서 알 
어냐는 변이라는 첨에서 후술할 1 모음역행동화CUmlaut)와는 다르다. 

〈보기 > 가마→카애 , 치 마→치 매 , 자라→자래 둥 

@ 1 → ~l /E/ : 이것도 @과 같은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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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거울→게울， 서까래→세끌 • 세낄， 홍어→흥에 

특히 물고기 이름의 발음 n/(魚)는 거의 천지역이 /E/로 실현된다. 국 

어의 형태흔척 해석￡로는 {숭어} + {i} 의 기저형을 상정하고 후세의 축약 
형4로 볼 수도 있겠 o 냐 ({가마} + {i} > ‘가매’도 같음)， 여기에서는 깊 

이 들어가치 않겠다. 

(2) 1 모음통화현상 : 이 는 종래 에 Umlaut 로 애 용된 용어 의 현상을 가 

'- ' ..l >l ~ ~ 0 1 (-Back1 리킨다. 즉 후설오옴C + BackJ이 후챙하τ 천설고모음 1 l +Hi~hJ 또는 
반모음 y 에 역 행 동화되 어 전설모음화하는 예 이 다. 천국 방언에 빈도상의 

차이는 있을지연정 공유의 현상이라 하겠는데 천남 양언은 더욱 심하재 냐 

타난다. 

〈보기 > l-• BjE: 아버→애버， 소냐기→쏘내기. 

키→꺼 /E/ : 구멍이→쿠앵이， 두꺼1l]→루께>1]. 
..L→셔 /ð/ : 고기→괴치， 옮기다→멍키다. 
T→꺼/6/ : 축이 다→줘 야 다， 쑤시 다→해 시 다. 

이 현상은 단일 형태소 내부에서는 변동되지 않는 낱말도 일단 「체언+ 

격조사」나 「용언+에마」의 형태 결합에서는 얘우 생산척이다. 

a. 영사+주걱죠사 : 밥+이→앵이， 속+이→획이 

b. 영사+서술격 : 똥+이다-→횡이다. 

C. 용언+사동 • 피동형 : 뜯기다→얻기다， 엽히마→앵 허 마 

d. 용언+부사형 : 똑똑이→획획이 

e. 용언+영사형 어마 : 보+기→봐기(싫다) 

(3) 중모음의 단모음화 

지금까지의 방언 조사 경험어l 비추어 보면 중모음끼 리의 교체는 그 예 

가 드물고 대개가 단모음화하는 경향이 짙다. 지리적으로는 내륙 지방에 

비하여 도서 지방에서 뚜렷이 느껴지는 현상A로 과거 교육 수준이 마、홉한 

데애 원안이 있지 않을까 얘겨진다. 그러나 근래의 교육 · 문화 시설의 균 

퉁한 보급， 확대로 새 세대의 언중들은 오히려 표준어의 영향을 받아 중 

모음을 유치한 흔척이 완연함을 지척하여 둔다. 

〈보기 〉 케 →꺼. 1 : 뼈→빼따우， 에 ; 뼈루→에루， 비루 ; 옐-→옐， 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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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1. ~l: 견다다→천머다， 경웃→정옷. 

이들은 거의 구개음화(기→?-)를 거쳐 단모음화한 것이 특징이다. 쿠개 

음화를 당하지 않은 ‘경험’은 ‘*경험’이 되지 않고 ‘갱험， 갱햄’￡로 살현 

되는 것이 ‘일만척이다(흑산도， 진도， 완도， 거문도 퉁). 

쾌→ ~l. 1 : 계정→게칩， 기집， 지접 ; 예순→에순， 이순 

이와 같이 /쾌/는 /꺼/ 또는 /1/로 실현되는데， 단계적으로는 /1/가 가 

장 늦은 형 이 다. 다시 말하연 / 퀴 , 예 /가 바로 /1/로 변동하는 것 이 아 

니라 반드시 그 중간 단계로 /꺼/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꺼→ 1 의 규칙에 

척용을 받기 혜문이다. 

F• ~: 뺨→빵， 성냥→성냥， 달칼→달갈. 

꺼 • T: 바퀴 -→바꾸， 칼퀴 →칼쿠， 바위 →바쿠， 바우. 

2) 자음 체계와 변이 

모음과는 달리 자음 체계는 표준어와 목록을 같이 하여 특이할 것이 없 

다. 따라서 19 개의 자음 초직을 갖추고 있다. 그러드로 다음 세 가지만 

지척하는 것A로 그치고자 한다. 

(1) 어 두자음의 경 음화 

국어 음운사를 일별할 혜 후대어로 내려올수록 경음화 현상이 두드러진 

다. 현대어에 있어서는 방언의 분포면에서 중부 방언에 비하여 남부 방연 / 

에서 현저하게 발견펀다. 그러묘로 구개음화와 마찬가지로 이 현상의 진 

원치는 경상 • 천라도 망언을 포항한 납부 방언 지역이었던 것A로 보익l 

다. 그런데 이 현상이 천남 지역 중에서도 도서 지역에 뚜렷하나， 현재 천 

남 서부의 걱l안군 훌子島는 비록 도서 지역안데도 경음화의 현상이 현저 

하게 감소되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 런 점에서 경음화의 진원지는 

천남의 통남부 도서 및 해안 지방A로부터 경남 지역에 걸친 것우로 생각 

되기도 한다. 

(2) 구개음화 

여기에서 말하는 구개음화는 /r.• Ã. E.•7../ 외에 /-,• Ã. 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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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λ/~로 확대펀다. 

〈보기 > ì •^ 걸→질， 기픔→치픔， 갚다→짚다. 

큐→7;:: 키 (箕)→치， 키 (般)→치 

송→λ : 형 (兄)→(생 )→성 , 힘 →성 

위의 경음화 현상과 마찬가지로 구개음화도 남부 방언 지역이‘ 진원지로세 

지척될 것이며， 이것이 점차 북상하는 추세를 보안 것임은 찰 아는 사살 

이다. 

(3) 어 말자음의 중화현상 

천남의 서부 지역에서는 발첨 o 로 ‘^" ~. E’을 가진 낱말이 주격 • 

목척격올 취할 혜 거의가마찰음의 /λ/~로 실현된다. 말하자연 ‘젖， 꽃， 

솥’이 각각 ‘저시 • 저슬， 꼬시 • 교슬， 소시 • 소슬’ (음절 경계를 보이기 

위하여 소리 냐는대로 표기함)에서처럽 /λ/~로 중화된다. 그렌데 통부 

의 光陽 방언은 예외 지역이마. 01 방언에서는 ‘저지， 꼬치， 소치’와 연 
음되기 혜문이다. ‘소치’는 {솥} + {이}의 형태 쿠초에서 구개음화한 것야 
나 벨문제로 하고， 이 사실은 하찮은 듯하지만 소지역 방언 쿠역 설정어l 

매우 중요한 예가 철 것이다 

2. 어휘 • 형태론척 양상 

1. 절리에롱의 방언주권설을 안용할 것도 없이 천납 치역은 역사척A록 

고대 삼국 시대에는 마한， 백제 지역이며， 고혀 이후에도공통어의 방사지 

역에서 멀리 옐어져 있는 판계로 특유한 옛말을 많이 보유하고 있A리라 

고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한반도에서도 가장 많윤 도서가 산재하여 있 

A묘로 생활 환경과 문화에 바탕을 둔 특수 어휘가 발달해 있음올 간과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동일 어형의 방연일치라도 혜로는 그 어휘가 지녀 

는 의 마 자철 (semantic feature) 이 다른 경 우가 허 다하나 지 면 판계 로 크꺼t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예만올 들어 보기로 하겠다. 

1) 특수어 및 의미의 붐화 

(1) 언칭접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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珍島 지역의 방언에 어현아이를 속영.2..로 부르븐 특수한 인칭접마사가 

있다. 

男 : 큰 놈(장낭)， 간넷놈(차낭)， 시 바(3 남)， 니 바 (4 낭) , 요바(5 남) ... 

女:흔 년(장녀). 둘햇년〈차녀). 시다니 ·시시마 (3 녀)， 니다니 ·니시마 (4 녀)， 

오다니 • 오시 미 (5 녀) .•• 

여기에 냐타냐는 ‘-바단심’은 성벌에 따른 진도 특유의 접미사 

이다(자세한 내용은 李敎柱(1978 b) 참초). 

ξE B.文島에서는 남의 아버지를 ‘xx남’이라하고， 낭의 어머니는 ‘ xx 

념’이라고 부른다， 즉 ‘남’과 ‘넙’을 쓸 뼈에는 반드시 그 앞에 누구 누 

규의 어런애 이름이 붙게 마련이나 제 3 자의 부모를 호칭하는 얼종의 인 

칭정미어임을 알 수 있다. 

(2) 쿠멍 : 쿠먹 : 궁기 (뤘) 

‘우먹’과 ‘궁기’는 지시물이 약간 마르다. 천자는 일반의 주멍을 가리키 

지만， 후자는 종기 짜위가 옮아 터진 뒤에 생긴 작은 우멍을 칭한다. 

(3) 달갈 : 독새끼 

‘독새끼’는 ‘동’의 새끼라는뭇4로 제주도방언에서는 달갈올 칭한다. 전 

남에서는 진도의 조도 방언에서 이 형이 발견된다. 그러나 거운도에서는 

형아리를 가리켜 독새끼라고 한다. 

(4) 쌀밥: 곱밥 

진도에서는 쌀밥을 곱밥이라고 한다. 잡곡밥과 달러 키름진 밥이라는 뭇 

에서 유래한 것인데， 15 세커 국어에 ‘곱’이라는 말이 있었다. <머리옛 

곱과 바랫째 (頭릅足펌) : 두시언해， 8: 28> 

(5) 이끼 : 늦(홈) 

“이끼 낀다”는 말올 진도 방연에서는 ‘늦진다’ , ‘늦지 른다’ 라고 하는 

페， ‘늦’의 어원은 무엇일까? 이는 이초어에서 종(명)을 풋한(버들늦 : 

柳黃〈柳民物名考>) 말이라 생각된다. 이끼가 끼는 것을 알종의 종이 낀 것 

A로 간주한 것이다. 이렌 예를 보아서도 천남 방언에는 옛말이 많이 잔 

존하여 있응을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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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첩미사의 다양성 

천남 방언에 나타냐는 정미사는 그 유형。1 너무도 많고 구성이 복잡한 

펀안데， 거위(뾰뺑1. 뼈뾰)라는 낱말의 방언형만 보아도 알만하다(지역명 

‘ 생략). 

@ 거시 @ 거시랑 @ 꺼생이 @ 거성구 @ 거시랑치 @ 꺼시랑치 @ 꺼스랑치 

@ 꺼시랭치 @ 거시랑구 @ 꺼시랭 @ 꺼성치 @ 거시랭이 @ 꺼시랭이 @ 커시 

랑이 @ 꺼시랑이 @ 꺼생이 @ 꺼시랑탱이 @ 커시랑이 @ 커시멍이 @ 지렁이 

위의 망언형을 형태론걱 구성우로 도식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洪 

淳釋 1977 참초). 

(A) ν+ I retl ) + I tI ‘i 
\ ral)) 꺼+i 

기져원형 l 61) J 
{것} kas 1 ’ (B) ε 

(C) al)[뿌J 

기타의 접미사에 대하여는 金雄培(1981). 李敎柱(1969. 1978 a)로 마루고 

생략한다. 

3. 통사론적 양상: ‘-(이)다라우’의 경우 

흔히 천남 망언을 흉내내려는 사랑들이 문말에 ‘-라우’를 붙인다. 이는 

표준어의 ‘-요’와 호응되는 어미안데， 천남 방언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 

니고 일부 지역에서는 다음과 갈은 어마가 나타난다. 

<D a. 날씨가 참 좋지다. 

b. 오늘 비가 많이 왔어다. 

<D의 ‘-다’는 ‘-요’와 의미가 같으며， 이것이 결합되는 선행 형태소의 

조건도 일치한다. 

~ a. 서울다? b. 학교에서다 

c. 빨리다 d. 배가 고파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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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비가 왔는가다? 

한펀 ‘-해라’체의 어미와 결합되치 않는 정도 표준어와 매한가지이다. 

@ a. *집에 갔다이다 b. *집에 카마이다 

이 상의 ‘-(이 )다’ 는 주로 光陽， 麗川파 求禮 • 高興 일부 퉁 천남의 풍 

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라우’가 쓰이고 있어 훈 

포 지역이 넓다. 

@ ‘-어(아)라우’ 

a. 폴써 가버렸어라우 

@ ‘-이지 (제)라우?’ 

a. 요것이 숭이지라우 

@ ‘-고라우’ 

a. 그러고 말고라우 

b. 나도 쪼깐 알아라우 

b. 좀 드시지라우 

b. 언제냐고라우 

위의 ‘-라우’는 서술법 종결어미 ‘-다’와 의도행의 ‘-(으)라’ 뒤에 

서는 ‘-우’로 변동한다(金雄培 1985 참조). 

(J) a. 집 에 간다우/값다우 ? 
b. 집에 칼라우/언제 가실라우? 

여기 ‘-(이 )다’와 ‘-라우’는 치리척으로 상호 배타적이으로 하위망언 

권을 가르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한현 ‘-이다’는 명령어미로도 쓰인다. 광양 방언의 예를 들어보자. 

@a. 어서 요이다. 

b. 빨리 종 허이다. 

, C. 어르신 욕 좀 해 주시이다. 

@의 표현이 서부 지역에서는 a. 오쏘. b. 하(허)쏘 C. 주시쏘에 상응한 

존재이다. 

나아가서 ‘-야다’는 서술문과 의운문에도 쓰인다. 

@ a. 냐는 산에 가이다/ ... 갔어이다. 

b. 장에 가는가이 다/…값는가이 다. 

@는 @과 통합 관계가 다르다. @의 명령문에서는 동사 어간에 직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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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겨1 만하여 @에 서 는 서 법 (mood)을 나타내 는 형 태 소에 후행 하게 된다. 

또 ‘-다’가 붙어서 확안의운문을 만든다. 

@a. 창에 가지다? b. 내 얼 서울 갈거지다? 

·이것은 화자가 언표행위를 하기 이천에 행동주의 챙위에 관한 정보를 가 

-지고 있A면서 이를 확인하려 할 혜의 발화이다. 

간략하나마 윗예로 보아서도 천남 방언이라고 동질적으로 다풀 수 없음 

-을 얄 것이다. 

V. 맺 는 말 

이상에서 천남 방언에 관련펀 몇 가지 운제에 대하여 매우 소략하게 잘 

-펴 보았다. 국어학에서 방언의 연구가 시작펀 이래 그래도 제주도 방언은 

·여러 면에서 특이성을 지난 보고라는 점에서， 또한 경상도 방언은 중세 국 

‘어의 성조 둥파 판련해서도 많은 연구카 수행되어 왔다. 이에 비하면 천남 

지역의 방언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수도 적었융 뿐 아니라 종합척안 연주 

、 가 마홉한 처지에 있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이미 1900 년초부터 천국의 방연 조사 • 연구에 

착수하여 1950 년대에는 방언지도가 완성되었고 계속하여 지역별 방언집 

·이 냐 연쿠서 등이 출간되 었다. 

우리 냐라도 현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주판하여 천국 방언지도의 작 

성올 위한 죠사가 진행되고 있는 줄로 알지만 현대화의 물결을 타고 점차 

고장만의 독특한 방언이 묻혀가고 있는 섯점에서 하루 빨리 보배로운 국 

·어 유산을 건져 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자의 참여 

-와 지원， 그리고 적극적인 연쿠의 노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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